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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땅은 한국 미국 아프간. , ,
같은 실제적인 땅의 뜻도 있지만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같은 관념적 땅도 의미한다 복음, , .
으로 전도하는 것이 차적 전도라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영역 등 삶에1 , ,
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까지가 완전한 선교다.

우리는 모두 전문인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의 형상 이다 형상에는 두 가지다 있다 첫째는 영성‘ ’ . .
다 둘째는 전문성 이다 영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spirit) . (specialty) . ,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이나 지혜 등.
은사를 주신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달란트를 주신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재능.
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선교를 목사나 교인 일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백여 국을 다니며 선교의 판도를 보게 하셨다 옛날에는 영성이 준비2 .
된 목사가 신학을 배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선교였지만 오늘날 선교의
판도는 퍼센트 이상이 전문인 선교다90 .
전문인 선교는 의사나 변호사 정비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
람들이 할 수 있다 선교지에는 작은 배움이라고 갈급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선교지에선 탁월한 전문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탁월한 전.
문가다 인간의 관점은 등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등도 등을 위해 존재하신다. 1 59 60 .
더 중요한 것은 등위 간 간격이 좁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마추어 기술자가 더 잘 이해하도
록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전문 선교의 출발인 것이다 전문선교는 상대적이다 세상이 나. . .
를 필요하게 여기면 나는 전문인이다 이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가 가 아닌. professionalityr

인 이유이다speciality .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사일

하나님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단기선교여행에서 크게 역사하신다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
사일이다 선교지에 장기선교사를 보내 선교지에 심어놓은 것은 로마식이다 현대 전쟁은. .
정탐을 보내고 전략적 거점 지를 안 후 그곳에 미사일을 쏴 를 없애고 다음 보병을 보80%
낸다 이것이 최소를 투자해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다. .



선교지도 처음 사전조사를 하고 태권도 유아교육 등 그곳 사람들이 가장 온화하게 받아들,
일 수 있는 인력을 아웃리치 팀에 넣어 보내 영적 교두보를 만든다 단기선교를 년 해. 5,6
입양한 선교 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후 장기 선교사를 보낸다 그냥 사역할 경우 장기.
선교사가 모슬렘에 명 모으는 사역이 년에서 년이 걸리지만 단기 팀이 가서 밭을 일15 15 20
궈놓으면 년 정도로 기간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7~8 .
종교전문가인 목회자를 제외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퍼센트 있다 하나98 .
님께서는 이 퍼센트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껏 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길 원하98
신다.
평신도에게 아웃리치를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할 때는 뜨겁지만 돌아와서 한 달 후면 그
열기가 식는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은 선교지 상황 때문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일만 하고 돌아왔어도 선교를 향한 열정이 개월을 간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6 .
문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영적 전도만 하라고 이 땅에 부르시기 않았다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전도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나 돌아와 생.
활에 연결되지 않아 금방 식는다 그러나 직업현장에서는 자기 일을 하며 선교지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며 선교지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이 바뀐다.
선교지에 다녀오면 사람이 바뀐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멀리 보며 일을 하게 된다 내 앞. .
만 바라보면 날개가 퇴화해서 날 수 없다 앞만 보면 비전은 퇴화하고 한 달란트를 묻어놓.
은 땅만 보인다 내 앞만 바라보는 닭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멀리 쳐다보는 독수리가 되길.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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